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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설득한 항공교통본부, 우회항로 '직선화'로 62억 아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18:00 수정 : 2021.06.28 18:00

군 사용 공역 가르는 직선항로 25개 확보

유류비 49억·탑승시간 13억 절감 효과

'제주~양양' 비행 80분→55분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양양~제주' 기존 비행로와 직선비행로의 모습. 항공교통본부 제공.

항공교통본부가 우회항로 25개를 직선화해 총 62억원의 비용 절감 및

편익 증가 효과를 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는 항공사 지원을 위해

공군과 협의해 민간항공기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던 직선항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 푼이 아쉬운 항공사들 입장에서 단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항공교통본부에 따르면 교통본부는 국내 항공노선 25개를 직선

화해 총 6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냈다. 작년 1·4분기부터 올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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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까지 총 179만2830㎞를 단축해 49억6000만원의 항공유류비를 절

감했다. 1289시간의 탑승시간도 절감해 약 13억1700만원의 편익도 제

공했다. 평균탑승객과 시간당 최저임금(8590원)을 고려한 산출액이다.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흐름관리, 항공로 관제, 공역관리, 항공정보

업무 등 국내 항공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

기관이다.

교통본부는 항공기가 지정된 항공로 대신 목적지까지 최대한 직선으로

비행할 경우 단축된 거리만큼 항공기 연료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 작년

2~3월 공군 측을 접촉해 설득에 나섰다. 본부는 공군 측에 △군 사용 

공역(군공역)에서의 비행임무 종료 및 미사용 시 민항기의 자유로운 

사용 △군공역이 사용 중이더라도 충분한 고도분리를 통한 민항기의 

군공역 사용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총 25개의 직선비행로를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2015년 지정된 기존 16개 단축항공로에 더해 총 41개

직선비행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통본부 관계자는 "특히 양양~제주 구간은 10개 이상의 군공역을 가로

질러 횡단해야 하는 구간이어서 공군 측도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었다"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작년 3월 공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직선구간 비행 협조를 얻어

냈다"고 설명했다.

양양-제주 구간을 운영하는 비행사는 플라이강원이 유일하다. 직선항

로를 통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억4000만원의 비용절감 효

과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평소 양양~제주 노선은 김포 상공을 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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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말이나 교통량이 적은 날 직선비행을 허가받아 비행하고 있

다.

연료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시간 20분 

걸리던 비행이 5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어 승객 편의가 증진되고 있

다"고도 전했다.

한편 교통본부는 6월부터 공군과 협업해 미사용 군공역을 통과하는 

직선항공로를 비행계획 단계부터 적용해 운항시간과 연료 산정에 반

영할 수 있도록 조건부항공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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